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보도내용>

□ 2026.10.9.(금) 동아일보 ｢러트닉, 대미투자 협상 때 김정관에 ‘美의 
국정원 불신 전달’｣ ｢“국정원 왜 그러냐”...트럼프 최측근 러트닉, 직접 
美불만 표출｣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국 국정원(NIS)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하며, 

  - “백악관 내각회의 핵심멤버인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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